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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확보한 소그룹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점검사항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IF:Gathering의 설립자 제니 앨런은, 그의 책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줄이고 투명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특히 소그룹이 구성원의 투명성을 높여 건겅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니 앨런이 제시하는 얕은 대화를 넘어서 투명한 대화로 나아가는 여섯 가지 점검사항을 통해 알아봅시다. 
교회 공동체라 해서 언제나 쉽게 깊은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벽을 허물기보다 벽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쉽습니다. 엘런은 우리가 벽을 쌓는 태도에 더 익숙한 이유를 깊은 내면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다시 고통이 재발될까 두렵기 때문이며, 새로운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숨고 싶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수치심을 이용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선악과 사건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수의 유구한 전략이기 때문에, 원수의 전략에 사로잡히지 말고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사랑받는 경지로 나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점검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모이라 
깊은 대화를 하려고 모이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나, 전화가 올 만한 업무시간을 택한다면 대화의 집중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휴대전화나 택배 배달 등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차단하고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의지를 보이라 
소그룹이 항상 깊은 대화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모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시간은 의도적으로 그 중요성을 미리 표현해야 합니다. ꡒ오늘 밤엔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정말로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ꡓ는 권면으로 모임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를 이끌어 먼저 취약해지라 
대화를 이끌어 먼저 자신을 상황을 오픈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취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뒤따라 대화로 깊숙히 들어오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해결해 주려는 유혹을 뿌리치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태도는 종종 정죄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열어놓는 자신의 어려움을 잘 듣고 있다는 추임새를 넣어주되, 말을 끊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경청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에게 그것을 나누어도 될지 허락을 구하십시오. 

다섯째, 상대가 따라올 수 있는 대화를 하고, 감사를 표하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만 쏟아 놓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뒤에는 반드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때론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주고 받는 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섯째, 후속 모임을 계획하라 
서두에 말했듯 우리는 모두 벽을 쌓는데 익숙하지 깊은 대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두번의 시도로 모두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처 받지 말고, 이러한 대화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예고한다면, 상대는 다음번, 혹은 다다음번 모임 때 자신의 마음을 열려고 결심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곳에 와서 자신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앨런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임이 불평만을 쏟아 놓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두번째, 세번째 모임이 될 때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할 말을 미리 작성해 오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임이 타인과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점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자리임을 계속 상기하면서 투명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건강한 영적 성장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제니 앨런, 두란노. 6장 내용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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